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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에 대한 유가족 소감문

□ 하준이 엄마 고유미 님 소감

하준이법이 통과된것에대해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간에 너무 지쳐 이젠 그럴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준이법이 통과된 것은 하준이와 다른 부모들(민식이네, 태호네, 해인이네)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덕입니다.

국회에 고맙지 않습니다.

태호 엄마와 더불어 저 역시 초기 임산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들과 아이들 이름 만들어도 호흡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회가 한 짓이 

얼마인데 국회가 고맙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말한 죄로 우리는 정쟁과 모멸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데, 국회가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지요.

민생법안 처리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음이, 해인이, 태호, 유찬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준아, 민식아, 우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자!

친구들이 아직 저기에 있어.

거긴 맑고 깨끗한 너희들의 이름이 있을 곳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 민식이 엄마 박초희 님 소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이 사회에 초석이 되길 바래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밑거름이 되어 

이 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아이들 희생으로 빚진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늘의 별이 된 민식, 태호, 유찬, 하준, 한음아 사랑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소감

지금까지 업신여겨진 어린이 인권, 우리가 자라온 과거와 다름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이들 생명에 빚진 법안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남아있습

니다. 

국회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20대 국회의원 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시회 속히 열어 어서 통과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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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 엄마 고유미, 민식이 엄마 박초희

정치하는엄마들


